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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모리스 드 블라맹크>전(한가람미술관 6. 3~8. 30)이 열리고 
있다. 20세기 초 프랑스의 야수파 화가 블라맹크는 캔버스 위에 
물감을 직접 짜서 칠한 선명한 색과 두툼한 질감의 화면구성으로 
유명하다. 이번 전시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스산한 겨울의 
농촌 풍경을 담은 회화 등 그의 8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
국내 최초 개인전이다. 대형 미디어체험관도 설치해 관람객이 
그림 속의 풍경을 직접 거니는 듯한 이색적인 체험을 선사한다. 
이 전시를 비롯해 올여름을 겨냥한 대형전시가 줄을 잇는다. 
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
수 있는 <아라비아의 길-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>전(5. 
9~8. 27)이 진행 중이다. 사우디관광국가유산위원회와 
공동기획으로, 사우디아라비아의 13개 주요 박물관 소장품 총 
466점이 출품됐다.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석상부터 아라비아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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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의 고대문명, 향 교역으로 번성했던 고대도시들과 6세기 이후 
이슬람교의 순례길에서 발견된 유물,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
초대 국왕의 유품까지 총망라했다.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
또 다른 전시 <프랑스 근현대 복식, 단추로 풀다>(5. 30~8. 
15)도 있다. ‘단추’를 테마로 프랑스 근현대 역사를 조망하는 이 
전시는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단추와 관련한 의복 회화 
서적 공예 유화 사진 등 1,800여 점의 작품 및 자료를 만날 수 
있다. ‘단추’라는 작고 평범한 소재가 어떻게 프랑스의 역사와 
문화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다. / 황영희 
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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